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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살 때는 오랜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의 세계에는 짧은 시간에도 엄청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열

심히 하는 체질로 길을 들여놔야 합니다. 천천히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시간은 사실 더 들어갑니다. ‘급하

다. 이거 빨리 끝나야 비행기 타고 외국갈 수 있다’ 하면 그 시간 내로 일을 후다닥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열심히 하는 자의 세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

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습니다. 자기가 해봐서 아니까 ‘아 이걸 두고 말

했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늘 자기가 해봐서 확인이 되면 ‘아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하고 압니다. 관념적인 삶

을 살지 말고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실존철학을 좋아하고 관념철학을 싫어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존재를 못합니다. 건강은 자기 책임이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놨

기에 자기가 지켜야합니다. 생명은 하나님도 챙기지만 자신도 챙겨야합니다. 남도 챙기고 자기도 챙기고 하듯이 인간이 

다 해야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노동판에서 하루 종일 일해 보십시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

고 몸이 진짜 나빠집니다. 그들도 그렇게 건강 챙기는 것 보십시오. 

6개월, 1년 이상 챙겨야 약한 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서 배운 대로 애들도 잘 관리해야합니다. 자기 혼자 자기만 관리해서 자기를 의지하게 되는 것도 있고 남을 

관리 하면서 의지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나 관리해서 자기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둘 다 

다 사는 세계도(나도 살고, 남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잘 관리를 하십시오. 

물리학에서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한, 두 가지로만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했다가는 그냥 깨져버립니

다. 각자 자기 기량, 자기 힘을 갖고서 견뎌야지 남의 힘을 의지하니까 깨져버립니다. 남의 힘을 올라타니까 깨져버립니

다. 강한 자가 짓누르니까 짓이겨집니다. 그것을 물리과학에서 연구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우주에 사람이 사는 곳은 

지구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연구해보십시오. 없을 것입니다. 별은 별 볼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별에 대해 

압니다. 과학자가 와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것 연구 안한다고 빛의 세계를 연구하고 영의 세계를 연구하러 왔

지 그것은 연구 안한다 했더니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떤 별에는 불만 있고 어떤 별에는 얼음 만 있고 어떤 별에는 

구름만 있고 어떤 별에는 바위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독대같이 고추장 독에는 고추장만 된장독에는 된장만 간장독

에는 간장만 들어있듯이 이것을 합동으로 갖다가 축소시켜 놓은 것이 지구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생활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붙어서 합니다. 자기 삶이 다른데 있으면 하나님이 안 느

껴져집니다. 실제 세계입니다. 완벽한 실제 세계.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살게 

함으로 젊은 시대의 여러분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웅장하게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